
 

신규노조에게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는 든든한 버팀목!

노조법 개악되면 노조 못만듭니다!

신규노조에게 산별노조는 든든한 버팀목!

총파업으로 
노조법 개악 막아냅시다!

우리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설립된지 5개월된 신생노조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것이 많은데도 자신있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금속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뭘 

해야하는지, 구호는 어떻게 외치는지, 팔뚝질은 어떻게 하는건지, 노동가요는 뭔지 아무 

것도 몰랐던 우리들도 지금은 금속노조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가며 노동조합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금속노조의 힘으로 시작했고, 지금 현장에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노조법 개악 내용을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만약에 저런 법이 

있었으면 우리는 노조 못 만들었을 겁니다. 노조법이 바뀌면, 지부 간부들이 신규지회에 

출입하고 노조활동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용자가 지부 간부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노조활동 하는 걸 승인할까요? 지부 

간부들이 일진다이아몬드지회에 제대로 출입도 못했다면, 우리 지회도 지금처럼 

활발하고 당당하게 투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다가 노조법에 사업장 직원이 아니면 임원,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게 못박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 자본이 노조파괴하려고 작정하고 지회 임원들과 열성적인 

대의원 몇 명을 해고라도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임원과 대의원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해고자는 그 사업장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공중분해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불법 대체근로가 판을 칩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부터 총파업 결의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지회장 홍재준

또 노조법 개악에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파업을 하면 알바로 신규채용된 인원들과 사무직들이 현장에서 

대체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바 인원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3개월 알바를 계속해서 

채용했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불법 대체근로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아예 법으로 그걸 

허용한다면 파업은 하나마나한 일이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진다이아몬드지회만 보더라도 정부의 노조법 개악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악법인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회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억눌려 살아왔던 울분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오랫동안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개악을 막는 총파업에 어느 누구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노조법 

개악을 막는 것이 이제 막 시작한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총파업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지금도 현장은 불법 천지!

대체근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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